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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우리 사회에 지면상에 화두처럼 자주 떠오르는 단어는 코드 라는 말입니다 정치, .「 」

권에도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.

있는 상대가 누구냐는 의미입니다 그 대상에 맞는 기호나 신호에 따른 약속이 얼마나 이해.

되고 공감하느냐는 말이겠지요 물론 누구나 코드가 잘 맞는다는 얘기를 듣고 싶겠지요 상. .

사와 코드가 맞아야 하고 후배와 코드가 맞기를 원할 겁니다.

우리가 흔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란 말도 앞선 의미와 부합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

니다 그러나 세상의 코드론과 달리 교회의 코드는 그 의미나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. .

에서 코드가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만 솔직히 말해 우리 교회에도

편을 가리고 세를 불리는데 코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코드는 그 대상자. ,

는 세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의 곁에는 언제나 상처가 그득한 사람만이 모였습니다. .

절름발이와 소경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예수가 기진맥진하여, , ……

지쳐있을 때도 가르침을 원했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비하하는.

그런 사람들을 예수는 받아들였고 위로해 주었습니다.

그들을 만나기 위해 회당 집 바닷가 산 언덕 등을 두루 다녔습니다 더불어 예수는 작은, , , , .

자 특히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일례로 예수가 만난 문둥병 환자는 인간 이하의, .

취급을 받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미터 반경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바람 부는3

날에도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이들까지도 코드를 맞추30 .

시고 치유와 더불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 음지에 있던 과부 어부 세리. , , ,

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관원 삭개오의 삶과.

예수님이 만나던 광경을 그려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. , .“

물러야겠다 이 한마디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에. .”

게 예수님은 코드를 맞추셨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모욕을 당하거나 정신적 육. ,

체적으로 학대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 상처인지 그 분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안아 주셨습니

다.

지금 교회에는 분열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힘있는 자가.

더 힘이 센 자와 코드를 맞추려 하고 부와 권력 있는 자에게 다가가 코드라는 명목하게 야

합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교회와 목사님에게 코드를 맞추어야 하고 교단이라는 우산.

밑에 안주하려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천 년전 우리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기억에 떠올립니

다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. “

비추었다 예수의 코드는 이러했습니다 빛이 되어 어둠 속의 백성을 비추이는 그의 사명. . .”

지금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빛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세상을 이.

기는 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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